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경배와 찬양 (Praise)                               One Thing Praise 

   * 시작기도 (Opening Prayer)                                   다같이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같이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이건형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부모의 축복 (Parental Blessing) 

   봉헌 (Offering) 71장(새찬50장) 1절 2절                   다같이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성경봉독 (Scripture) 에스더 5:1-3 

     설교 (Sermon)                                      설교: 박태열 목사 

“에스더가 만진 금 규의 부름” 

     파송찬양 (Closing Hymn)  마지막 날에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 

 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선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

주 화요일) 

 

———————— 

[다음주일 대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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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지난 54년간 선교후원비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선교비는 선교사의 장례를 치루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스코틀랜드 침례교회가 선교 후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이사 아서(Isa Arthur, 1924-2010) 선교사가 파

송지인 기니비사우에서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다음 달이었다. 54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파송선교사를 지원

했던 교회가 보낸 마지막 선교비는 선교사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되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의 마

지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2009년 아이사 아서를 만났을 때 그녀의 나이는 86세였다. 아이사는 32세에 기니

비사우라는 아프리카 최빈국에 와서 54년간 머물며 그곳 사람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겼다. 아이사 아서의 평생 

사역 현장이었던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기니비사우는 1973년 9월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해 1974년 9월 유

엔에 가입했다. 지금은 쿠데타와 내전의 역사가 반복되면서 마약 밀매 거점 국가로 전락한 상태라 한다. 종교는 

원시 종교와 이슬람교가 90퍼센트를 차지하고, 기독교는 5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

에 속하는데, 이곳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남자가 40세, 여자는 45세라고 한다. 이 나라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

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아이사 아서는 스코틀랜드에서 4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광산 근로자였는

데, 그녀는 막내로 자라서인지 부모에게서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간호사 교육을 받은 그녀는 기니비사

우라는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1956년 11월 20일 기니비사우의 비사우 항구에 도착했다. 현지에서 7개월 동안 선교사 오리엔테

이션을 받자마자 섬으로 들어간 그녀는 그곳에서 고아들을 위한 사역과 나병 환자들을 위한 간호 사역을 하였

다. 이후 성경번역을 시작했다. 지금은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가득했던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없다. 아이사가 

세상을 떠난 날은 영화 <잊혀진 가방>이 편집을 마치고 기자 시사회를 열어 대중에게 공개된 지 꼭 일주일 만

이었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 보니 선교사 후원을 중단하는 상황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파송한 교회나 파

송되거나 일부 협력을 받았던 선교사 모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입장이기에 이런 상황 자체가 모두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 선교지에서 후원이 중단되면… 그런 가운데 선교사와 파송한 교회와의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얼마

나 귀한 열매를 낳는지 아이사 아서를 증거로 남겨두셨다고 믿는다. 아이사 아서의 선교사역은 1956년부터 

2010년까지 54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녀를 파송한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단 한 번도 선교 

후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무려 54년간 파송된 나라에서 성경을 번역 및 주석하고, 고아들을 돌보고, 간호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선교사, 아이사 아서. 내가 아이사에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그녀가 성탄절 카드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곳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성탄절 카드 때문입니다. 해마다 저를 파송한 교회의 아이들이 제게 힘을 주는 카드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

이사 아서를 파송한 교회는 54년 동안 세대를 이어가며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누구인지, 그가 선교지에서 무

엇을 하고 있는지 가르치며 후원을 멈추지 않았다. 파송 교회는 아이사 아서가 소천한 다음 달까지 선교비를 보

낸 후, 아이사에 대한 선교 후원을 중단했다. 추가로 보내온 한 달 치 선교비는 그녀의 장례를 치르는 데 사용되

었다. 이런 지속적인 후원과 신실했던 아이사 아서의 선교사역으로 서부 아프리카의 가장 빈곤한 나라 기니비사

우에 현지어로 번역된 성경을 남길 수 있었다.  —이용규 김상철의 “부활” 중에서— 

묵상 

코너 

                                                                                            남부뉴저지교회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Jersey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6권 20호 2020년 5월 17일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리사님과 함께 임원회(Church Council) 모임이 5

월 17일(주일) 저녁 7시에 줌미팅으로 있습니다. 

교  회  / 교  우  소  식 

[예배부] 

 3월 22일 주일부터 주일예배를 생중계 하고 있습니

다. 모든 가족이 가정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수 있

도록 설교를 영어로 동시통역 합니다. 생중계 링크

는 주일 아침 10시에 속장님들을 통해서 각 속회에 

카톡으로 전달합니다. 

 주보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토요일 오후에 각 속회에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헌금봉투가 각 가정에 우편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일예배때 가정에서 헌금시간에 헌금을 거둬어서 

월요일에 교회로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요. Check는 

“KUMC of SJ” 라고 쓰시면 됩니다. 헌금봉투를 못 

받으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  서  별  소  식 

[선교후원] 

 주파송 선교사인 황요엘 선교사를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황요엘 선교사”라고 쓰시고 내시

면 됩니다. 

 협력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

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

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협력선교사 가정인 신현재 선교사, 강지혜 선교사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신현재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월  중  모  임 / 행  사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

니다.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지 난 주 일 통 계 

헌금총액 $1,717  출석총인원 68 

십일조 $1,064  KM 본예배 60 

주정(주일) $403  주일학교 8 

감사헌금 $50    

선교헌금 $200    

주일학교 $    

제단헌화 $    

월  친  교 / 헌  화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주파송선교사: 황요엘: 이국 

협력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기쁨,거룩): 사국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진서,진후): NY 켐퍼스 

 신현재 강지혜: 도미니카공화국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